
LG화학, 플렉서블 전지판 개발
울산과기대와 공동 개발 … 구부릴 수 있는 휴대폰 PC 상용화

울산과학기술대학교 차세대 전기기술·융합연구단(총괄책임자 조재필 교수)은 LG화학연구단과 함께 초슬림

형 차세대 플렉서블(구부릴 수 있는) 전지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.

플렉서블 전지판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3차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구부렸다 폈다 할

수 있는 전지판 제조에 성공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.

플렉서블 전지판은 접거나 완전히 형태를 망가뜨려도 전기 합선이나 전지의 성능 저하가 없는 것으로 알려

졌다.

3차원의 양극 또는 음극 물질을 만든 후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이용해 매우 얇은 형태의 전지판이 구부려

졌을 때 발생하는 수명 저하와 단락 현상을 방지했기 때문이다.

플렉서블 전지판을 적용하면 앞으로 원이나 구 형태로 구부릴 수 있는 휴대폰이나 스마트카드, 두루마리 형

태의 노트북 PC, 휴대폰 기능을 갖춘 팔찌 형태의 시계 등의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.

특히, 세계적으로 개발중인 두루마리 형태의 PC나 휴대폰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플랙서블 전지판은 현재 상용화된 사례는 없으며 3-4년 후 상용화가 시작되면 20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

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연구단 총괄책임자인 조재필 교수와 연구사업에 참여한 LG화학연구단은 원천기술 2건의 국내출원을 마쳤고

현재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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